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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 주 그룹큐티나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1:1-21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찬송 95장, 구 82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
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재가 되자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는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비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들까지 긍휼로 돌보시면서 위로와 소
망을 주십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1-7절).
1) 아브라함이 백 세에 아들을 낳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3-4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을 기억하며 순종했기 때문이다(참조. 창 17:10-12, 19).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
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히, 이츠하
크, ‘그가 웃다’ 창 17:17).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장차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히, 이츠하크, 
웃음)이라 하라고 명하신다(창 17:19). 그리고 이 일 후 다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 세 명이 나
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때도 사라는 사자들의 말을 비웃었다(창 18:12-15). 아브
라함 부부 모두 노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있을 때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행복, 기쁨)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
로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
다.

2) 태어난 아들을 보며 사라는 어떤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까?(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한 말로 치부하며 비웃었다(창 18:12-13). 하지만 그의 나이 90세에 실
제로 아들을 낳고 보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
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기쁨, 웃음, ‘이삭’) 바이러스가 사라 가정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나눔 1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창 18:12-13). 하지만 실제
로 아들을 낳자 사라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비웃음’을 ‘웃음’(이삭)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을 주고 계시는지 나눠 봅시다.

2. 하나님은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돌보십니다(8-21절).
1) 이삭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 가정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8-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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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갈의 아들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에 사라가 분노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고(창 16:16),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21:5).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약 14세였을 것이며, 이삭이 젖 뗄 때의 이스마엘 나이는 17세 정도로 추정된다. 17세 청소년이 
3살 갓난아이를 놀리면서 웃고 있다(9절, 메차하크). 하나님께서 힘겹게 아브라함 부부의 비웃음을 ‘웃음’(기
쁨)으로 바꿔 놨는데, 이스마엘이 다시 폭력적 ‘조소’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사라는 이성을 잃고 분노한 것
이다. 웃음이 화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정의 이런 비극은 아브라함 부부가 애초에 하나님의 약
속을 신뢰하지 않고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려 할 때부터 배태된 것이다(참조. 창 16:2).

2) 하갈이 광야에서 목 놓아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16절)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 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웃고 있지만,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에 
빠진다. 이런 비극은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에서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갈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함부로 
비정하게 정죄할 수 없다. 하갈은 자신이 죽는 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17세 된 청소년 아들이 물
을 먹지 못해 메말라 죽어 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통곡할 뿐이었다. 이런 비극은 아브라
함과 사라의 불신에서 초래된 것이다. 

3)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17-19절)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장차 커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여 
그 물을 아들에게 먹이게 하셨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으로 인해 초래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녀의 슬픔을 외
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려진 모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 말씀하신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샘물로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하
나님은 비탄에 빠져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가정에도 영육 간에 웃음을 회복해 주신다.

나눔 2   기쁨 가득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신
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나눠 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광야로 내쫓긴 하갈 모자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좌절하고 있는 하갈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기력이 없어 좌우분간을 못하는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웃을 일이 없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실의와 절망에 빠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